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창립 서른 돌을 맞이했습니다. 염무웅 이사장님을 비롯

한 회원작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30년 전 여러분은 혹독한 유신독재에 맞서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긴급조치 등

숱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문학인 101인 선언’으로 시작한‘자유실천문인협의회’활동은 민족문학작가

회의로 이어져 정의와 양심의 펜이 불의한 총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

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같은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우리의 민주주의는 오늘 한층 더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원이 하

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보다 열 배 이상 늘어난 1,100여명의 작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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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물류 뿐만 아니라 관광∙레저의 중심지로서 그

가능성은 대단히 큽니다. 서해안 시대,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열

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외항 개항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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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당 정일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의원을 역임하신 석주 큰스님은 모든 불자들의 덕 높

으신 스승님이셨습니다. 

큰스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해 오신 역경불사와 불교혁신, 청소년 포교, 중앙

승가대학 설립 등은 우리나라 현대불교를 바로 세우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모든 것이 욕심에서 시작하니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값진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듭 석주 큰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며, 우리를 일깨우신 높은 공덕을 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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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모임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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